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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을 가진 여러분 자신만의 책입니다.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한 명의 교사이자 

첫 독자로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자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작품을 완성하

는 경험을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작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입체적

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여러분이 품은 빛과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어나갈 무

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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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이 현 아 



작가의 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나는 뉴스를 자주 살펴보게 되었다. 신문도 더욱 눈여겨보

고 신문스크랩북을 만들기도 했다.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멀리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들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이 사건이 궁금해져서 나는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도서관에 가

니 관련된 책도 있어서 빌려와서 읽어보았다. 좌절한 마을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많은 국

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름을 걷어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친구

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름 유출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긴 어려워서 고민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중에 마블링 물감을 활용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친구랑 오후 늦은 시각

까지 교실에 남아서 물감을 섞고, 마블링 무늬를 만들고, 종이에 찍어냈던 시간이 정말 오래도

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글을 쓰는 것도 좋았지만 그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재미있

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마블링 물감은 기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으면서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낸다. 마블링 물감을 사용하면서 이 물감의 기름이 이렇게나 찐득찐득하

고 독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손에 묻으면 끈적끈적해서 잘 지워지지도 않

았다.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한 석 달 정도는 이 물감 냄새가 교실에서 빠지지를 않았다. 물감

도 이렇게 지독한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름이 바닷물 속에 부어졌으니 얼마나 끔찍했을

까? 태안 앞바다의 백사장과 바위, 다시마와 물고기를 이렇게 지독한 물감이 뒤덮었다고 생각

하니 정말 아찔했다. 이걸 흡습제로 하나하나 닦았던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나 또 고생했을까. 

 

이 책을 읽는 친구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 또한 그림책의 

소재를 생각하면서 신문과 인터넷 뉴스, 평소 많이 읽는 CSI책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

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그림책이 나와 친구들에게 어떻게 남겨질까? 이 책을 통해 관심

을 갖게 된 것들이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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